안녕하세요 음악 하는 선우정아입니다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이렇게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
음악에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펼쳐보면서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Q. 다시 태어나도 뮤지션이 될 건가요? 만약 뮤지션이 된다면,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나요?
저는 저의 직업에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것이
저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큰 통로가 되어주는 기분이라
제가 음악을 안 한다면
삶에서 가치를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뮤지션이 될 거고요
근데 어떤 음악을 할지는
저는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데
다양하지만 결국 저는 따뜻하고
무게감이 있는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되게 확 끌어 오르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덤덤하고
그리고 차가운
그런 음악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아아아
Q.'내가 쓰고도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되는 노래 가사 한 줄은 무엇인가요?
나의 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세상 심각)
<비온다>에
‘축 처진 어깨들 모두 다른 얘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서른 되기 전에 썼는데
저는 제 안에서의 이야기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남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했던 노래 가사였어요
그래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쓴 첫 가사였어서
저에게 좀 잘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Q.당신의 10대를 함께한 노래는 무엇인가요?
저는 10대에...
(급하게 추억 소환)
H.O.T.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하지만
다른 여러 음악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양파 음악 그리고
박정현 언니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고
고등학생 때 이제 휘트니 휴스턴를 알게 돼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디바들의 노래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어찌 됐건
H.O.T.가 10대를 열어주긴 했습니다
(괜히 머쓱)
SM 음악
예예
Q.지금까지 발매했던 노래들 중에,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던 노래가 있나요?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도망가자>입니다
저는 진짜로
제일 잘 알려진 노래라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누구도
저희 가족, 친구 누구도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의 이 <도망가자>가 갖고 온 영향이
정말 크고 정말 좋거든요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진심 100%)
Q. 당신의 음악을 한 권의 책으로 낸다면, 책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저의 음악들이 정말
다채로운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깊은 고민)
좀 나르시시스트 같을 수도 있지만
<선우정아>라는 제목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제 노래가 너무
정말 너무 다양해서
어떤 수식어도 묶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만든 사람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의
이름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엄청난 질문이군
물론 이런
음향의 확장을 제한하는
이런 특색을 가진 라이브라는 점에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재미를 가질 수 있는
라이브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글로벌로 나아가는 커다란 쇼 케이스다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선우정아의
음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셨습니다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또 신나게 준비를 해와서
저의 다양한 곡들을 들려드리고
또 이 세팅에 맞춰서 준비하는 그 과정도
저한테는 또 다른 훈련이 되기도 했는데요
선우정아의 평소의 라이브와는
다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선우정아 편
재밌게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활동도 기대해 주시고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 <싸움>도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또한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선우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